갑오년 말띠 해의 힘찬 기운이 교우 여러분들께도 그대로 전해져 올해도 건강과 활력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
존경하는 휘문 가족 여러분,
제10대 교우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여의 시간이 지나, 오늘 ‘신년하례회’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우리는 ‘신년하례회’라는 뜻 깊은 시간을 통하여, 아쉬웠던 점은 반성하고, 한편으로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교우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힘차게 다지려고 합니다.

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, 몇 가지 값지고 소중한 기억들이 생각납니다. 
그 중 하나가 ‘전용버스 기증사업’이며, 저 개인적으로는 ‘휘문인의 저력’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
오로지, 모교에 대한 사랑 하나로 후원에 동참하신 교우 여러분의 정성과 
마음이 한 데로 모여 일구어낸 소중한 결실이었기 때문입니다.

앞으로도 이러한 휘문인 특유의 저력과 화합을 바탕으로, 우리 모교가
‘100년 휘문, 미래로 세계로’ 힘차게 전진해 가는데, 우리 교우회가 미력하
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애정과 성원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
부탁 드립니다.

존경하는 휘문 가족 여러분,
우리 휘문의 빛나는 전통은 모든 선, 후배 교우 한 분 한 분의 땀과
열정이 하나로 모여 빚어낸 우리 모두의 역사임을 자부합니다. 
그래서 휘문인임이 더욱 자랑스러운 것이며, 또 그 만큼 우리 교우 한 명, 
한 명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

지금껏 보내주신 것처럼, 올 한해도 교우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
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, 저 역시 교우 여러분의 성원과 청마(靑馬)의 
기운에 힘입어, 우리 휘문교우회가 한층 더 힘차게 내 달리는 2014년 
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특별히, 오늘 ‘자랑스런 휘문인’ 상을 수상하시는 故유동건 제6대 교우회장
님을 비롯하여, 이강백, 이원형, 김기선, 오창관, 신제윤, 전병헌교우님들께
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, 휘문인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
이바지하시어 모교의 명예와 위상을 높여주신 것에 대해 휘문의 전 교우를 
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끝으로,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교우 
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올 한해도 뜻하신 바 모두 성취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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